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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지중해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양, 중국까지 다양한 인종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란 문화를 추적하는 글이다. 저자는 무엇이 세계사인가? 6천년의 역사를 어

떻게 아우를 것인가? ‘이란/이란인들’이 그 역사를 어떻게 형성해왔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저자의 해답은 연결성과 상호작용이다. 현재 이슬람 공화국의 경계선을 

넘어선 이란 문명의 확산이 이란 고유의 역사라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저자는 이란인

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규범의 확산을 통해 세계사 형성에 기여한 공헌도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다만 정치사 서술 중 시점이 다른 사건들을 섞은 설명이 아쉬움으로 남는

다. 가령 카자르조의 무능과 팔레비조 등장을 설명하면서 이란의 초기철기 유물인 로

레스탄 청동품(Lorestan bronzes)에 대한 지배권 상실을 첨가하였다. 

저자는 언어, 땅, 공유의 기억을 이란 문화를 이해하는 3가지 핵심어로 꼽았다. 1

장 “땅과 언어의 결합”은 이란의 땅과 사람, 언어의 형성에 관해 설명하였다. 2장 “이

란과 그리스인”, 3장 “파르티아인, 사산조인, 소그디아나인”은 기원전 550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이란 지역의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담고 있다. 4장 “이슬람의 

이란화”는 이슬람에게 정복되었지만 이란 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을 그렸다. 5장 “투

르크인”은 페르시아 문화가 번영하는 상황을 적었다. 6장 “유럽의 그림자”는 유럽의 

이란 간섭, 서구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7장 팔레비조 시기의 “근대화와 독재

정”, 8장 1979년에서 현재까지의 설명은 이란의 문화적 개혁과 확산, 서구와의 갈등

을 담고 있다. 




